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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은 심심해.

  마을 밖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
어요. 같이 이야기하고 놀 친구가 없어서 심심했던 
소년은 들판을 굴러다니며 몸부림쳤어요. 

늑대가 올지도 모르니 항상 양을 살피라는 
주인아저씨의 말도 잊고 말이죠.

                   "맞아. 늑대가 올지도 몰라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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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뒤늦게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살폈어요. 다행히 
초록 들판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양만 보였답니다. 



소년이 거짓말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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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오,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!"                

  소년은 마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.
  

              "늑대가 나타났어요! 도와주세요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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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시 후, 주인아저씨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.

"늑대는 어디에 있느냐? 
내가 이 총으로 다 쏴 버리쏴 버리마!"마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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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은 주인아저씨의 표정을 보고 재밌다는 듯 웃었어요.

"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!"!"

주인아저씨는 화를 내며 마을로 돌아갔어요.

    "사실은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한 거예요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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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뒤 소년은 다시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왔어요.

 "너무 심심해! 또 늑대가 왔다고 장난칠까?"

결국 소년은 참지 못하고 마을을 향해 외쳤어요.

"늑대가 나타났어요! 
시꺼멓고 아주 큰 늑대예요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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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인아저씨가 총을 들고 헉헉대며 뛰어왔어요. 

소년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아저씨의 얼굴을 보며 깔깔
대며 웃었답니다.

"네 이놈! 또 거짓말을 했구나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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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, 소년은 주인아저씨에게 단단히 혼이 났어요. 
다음 날 소년이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왔어요.

"저 시꺼먼 것이 뭐지? 늑대잖아?"

진짜 늑대가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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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은 양에게 달려드는 늑대를 보고 놀라서 넘어졌어
요.

"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! 제발 와 주세요! 
빨리요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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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지만 소년이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. 

  모두 소년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

  결국 소년은 양을 몽땅 잃고 말았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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